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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인 자비의 얼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버지의 자비는 나자렛 예수님 
안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 당신의 온 인격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십니다.‘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교황은 ‘우리는 언제나 자비의 신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신비는 기쁨과 고요와 평화의 샘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자비. 이 말은 연민과 용서와 이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는 
정의를 요구한다고 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지혜로 우리 각자가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살도록 부르시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과 
부르심에는 자비, 사랑, 평화와 정의가 되고 그것들을 실천할 책임이 따릅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친목과 기도를 즐기려고 가입하는 또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서로에게 자비의 
얼굴이 되라는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경계인들에게 자비의 얼굴이 되라는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던지 하느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의 얼굴이 되라는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재속 프란치스칸들은 자비의 얼굴을 알아보기를 
원치 않는 장터, 직장 그리고 악의에 찬 거리에서  자비의 얼굴이 되라고 불리웠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단위 형제회와 지구 형제회에서 JPIC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란치스칸의  JPIC위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비가 되어 
자비를 실천하는 것,  공감과 연민이 되어 이를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회칙의 
기초가 된 복음, 이 복음이 되고 복음을 실천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평화의 
핵심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되어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음송하듯, 하느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므로 프란치스칸의 자비의 얼굴도 영원합니다. 기쁘게 
살고 자비의 얼굴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은 분노와 폭력, 복수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폭력과 분노는 더 큰 폭력과 분노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프란치스칸인 우리는 보통의 정도가 아닌 더 높은 기준으로 불림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럭 저럭 평범하게 
살도록 불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안에서 뛰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나약함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삶은 인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없다면 우리는 완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순간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12명의 그런 
인간들과 함께 계셔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구세주가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인 우리는 복음의 뛰는 심장인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비가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의 마음과 정신에 가 닿아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12) 여러분을 스쳐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로 
하여금 프란치스칸 답지않은 반응을  하도록 야기하는 사람들, 또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들면서 손가락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프란치스칸의 자비의 얼굴이 되고 실천하십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보여 주겠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자비를 증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황량한 사막에 격리된 것 같이 아무런 생명도 없는 불모의 삶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비를 증거 하고, 프란치스칸의 자비의 얼굴이 되도록 불림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자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